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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피크 근로자의 퇴직인식 연구: 공기업을 심으로

이 수 경 민 주†

강남 학교 경기 학교

본 연구는 민간부문보다 고령인력의 증가가 더 빨리 진행되고, 인 자원 리가 상 으로

경직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임 피크 근로자의 퇴직에 한 인식을 살펴보고자하 다. 이 주

제에 한 연구를 해 임 피크제 실시 공기업 , 인력 고령화 정도, 임 피크 직원 규모

를 고려하여 ○○기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질 연구를 실시하 다. ○○기업에서의

참여 찰과 임 피크를 후한 근로자 15명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참여

찰에서는 임 피크 근로자들은 �아웃라이어에서 아웃사이더로�, �일터에서 맞이하는 환갑�,

�은퇴가 아닌 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층 인터뷰에서 �환갑에 맞이

한 정년�, �퇴직을 마주하다�, �퇴직을 비하다�의 세 가지 주제로, 우선 �환갑에 맞이한

정년�에서는 ‘나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내 직장 공기업, 내 인생의 크고 두터웠던 우산’,

‘임 피크제’, ‘노인을 한 나라는 없다-고령근로자 인사제도’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퇴

직을 마주하다�는 ‘노년과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 ’, 그리고 �퇴직을 비하다�는

‘가족’, ‘ 계’, ‘건강’, ‘재정’, ‘주거’, ‘일’, ‘여가와 사’ 등이 임 피크 근로자의 주된 경험

과 심사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를 해 공기업 심으로

면 도입된 임 피크제는 단순한 임 조정 방식의 설계보다는 복지지원, 교육훈련, 직지원

제도, 직무재배치와 같은 고령 근로자를 한 인사제도와 함께 실행되어야하며, 지속가능한

임 체계로 환하기 한 노력을 병행하고 고령사회에서 고령근로자와 은 근로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조성과 연령 리를 한 지원 필요성에 해 제언하 다.

주요어 : 임 피크제, 퇴직인식, 퇴직 비, 공기업, 고령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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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

는 것으로 이해된다(Kim & Cho, 2017). 이는

가족과 노동시장 구조의 격한 변화를 넘어

서 사회 반 인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이끄

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서 이미 시작된 베이비붐 세 의 정년퇴직은

개인 수 에서는 경제 궁핍 험 증가, 기

업측면에서는 숙련 노동인력 부족, 그리고 국

가차원에서는 심각한 복지재정 부담을 래하

고 있다(Bang, Uh, Yoo, Lee, & Ha, 2012). 그러

나 국내 기업의 인사제도는 여 히 신입사원

심의 기 경력개발이나 기에 있는 인력

을 상으로 한 것이어서 속한 인력의 고령

화로 인한 새로운 변화 요구에 응하지 못하

고 있다(Park, Ahn, Oh, Ahn, Park, Yoon, Sung,

Yoo, & Kim, 2014).

정년은 채용에서 조직구조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들이 하게 연결된 내부노동시장의 일

부 측면으로 정년연장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몇 년 더 연장되는 차원을 넘어

서는 인 자원 리의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Park, et al., 2014). 산업사회에서 노동

력이 부족하던 시 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들도 노동에 참여하 으나, 베이비붐 세 의

거유입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조 장치를 필

요하게 했다. 정년퇴직이 바로 여 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강제로 노동 장에

서 떠나게 하는 조 장치 역할을 하게 된 것

이다(Ki, 2000).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비 없이 도입된 정

년연장은 노동시장경직에 따른 부정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Park, et al., 2014). 기업은 정년연장이 래하

는 인건비 부담, 인력고령화와 함께 고직

인력 비 이 증가함에 따라 정년까지 장기간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직 , 고령근로자의

리와 동기부여 방안 모색, 조직 활력 감소 등

의 문제 에 직면할 것이며, 고령근로자는 임

감액과 동일 는 낮은 난이도 업무수행으

로 인한 불만과 이들에 한 조직 내 비우호

인 인식 등으로 의욕 감소, 상 박탈감

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고령근로자

의 공 연 추가 납입으로 재정부담 증가,

노동시장의 이 구조와 자원분배 갈등으로

인한 국민갈등 심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Lee, Park, Jung, Kang, & Cho, 2012).

정년연장으로 연공 이 일반 인 국내 노동

시장은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 상승방식은 생

산성 비 임 수 을 왜곡시킨다는 문제 이

더욱 부각되었고, 고령층의 고용안정이 사회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고용보장과

임 삭감을 교환하자는 것이 임 피크제라는

형태로 수용된 것으로 이해된다(Lee & Jung,

2014). 그러나 임 피크 근로자의 사기, 직무

몰입, 생산성에서의 하를 동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연공 보상방식은 인력 고

령화로 심각한 인건비 부담을 래하고 승진

등을 통한 동기부여 방식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Kim, 2008), 임 피크제는 일종

의 편의 수단에 불과할 뿐 근본 인 해결

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 고령근로

자의 장 인 폭넓은 지식과 경험은 임 피크

제 도입과정에서 경직된 직무재설계로 인해

사장될 우려 한 제기되고 있다(Kim, 2008).

2000년 반부터 많은 기업에서 도입된

임 피크제는 2015년 말 체 공공기 에서

면 실시되었으나(Choi & Kim 2015), 정년을

앞둔 몇 년 부터 임 을 동결하거나 삭감하

는 임 피크제만을 단편 으로 도입하고 있다

(Park, 2015). 따라서 고령사회 진입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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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으로 도입 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임 피크제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해 임

피크 근로자와 기업의 을 함께 반 한

장 기반의 심층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퇴직은 인생의 과정에서 큰 변화이자 피

할 수 없는 사건으로, 퇴직에 한 인식은 퇴

직상황에 한 개인의 주 인 평가과정에서

형성되어 퇴직계획에 향을 주며 결과 으로

퇴직 후 응에 미치는 향이 크다. 퇴직인

식은 여러 요인의 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으

로,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지각될 수 있다

(Hong & Kwak, 2007). 퇴직자에게 퇴직은 오랜

시간 소속되었던, 조직생활에서 벗어나 자유

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들은 개인차원을 넘어 사회문제의 근간이 될

수도 있는 역할상실(Kang, 2013), 사회활동과

노후에 한 응 등을 경험한다. 정년퇴직은

어느 때보다 길어진 노후로 이어지는 단계이

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요한 의미

를 가지지만, 우리의 공 연 기반은 아직 취

약하며, 자녀교육과 양육비용 지출로 개인연

에 한 비도 미흡한 상태로(Seok, 2012), 부

양의식 약화와 가족에 한 의식구조 변화로

퇴직 후 삶을 스스로 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인식

과 비는 퇴직 후 생활 응 안정, 삶의

만족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Donna,

1978) 고령사회에서 요성을 갖는다.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 인

문제를 경감시키기 해 퇴직 비는 가족,

계, 건강, 재정, 주거, 일, 여가와 사 등의

역에서 다원 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퇴직 비 지원은 충분한 시간

여유 없이 퇴직하는 해에 일회성의 짧은 기간

운 되며(Oh, 1998; Son, 2010, 내용에서도 근

로자요구가 충분히 반 되지 않고, 형식 인

구성으로 변하는 시 흐름을 반 하지

못하는 등 퇴직 비지원의 실효성에 해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존 임 피크 근로자 연구 개

재까지 퇴직을 앞둔 임 피크 근로자

에서의 심층 연구는 부족하다. 그 동안 임

피크제에 한 주된 논의는 임 피크제 도

입 결정요인(Lazear, 1979, 1981; Arai 1982;

Hutchens, 1987; van Ours & Stoeldraijer, 2011;

Kwon & Kim, 2012), 임 피크제도의 효과, 조

직충성도에 한 연구(Kim & Cho, 2016; Kim

& Ko, 2009), 임 피크제와 정년제도의 실태

(Bang, et al., 2012; Kim, 2008; Park, 2015), 임

피크제에 한 성별, 연령, 직무, 그리고 근

속기간에 따른 만족도(Kim & Cho, 2016), 임

피크제의 국가 간 비교(Kim, 2008; Noh, 2015;

Lee, et al; 2012), 임 피크제 도입의 경제․

사회 효과(Card & Lemieux, 2001; Hebbink,

1993; Jousten, Lefebvre, Perlman, & Pesieau,

2010; Kalwij, Kapteyn, & Klaas, 2009; Oshio,

Shimizutani, & Oishi, 2010) 등이었다. 이러한 임

피크제에 한 연구는 빠른 고령화로 인한

변화에 응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일반 기업과 국가 에 을 둔

연구가 부분이었다.

퇴직에 한 연구에서는 퇴직의 정 혹

은 부정 측면을 강조하는 퇴직 인식에 한

단면 인 연구 는 퇴직 후 환이나 응에

련한 삶에 을 맞추는 연구(Gary A.

Adams, Julie Prescher, Terry A. Beehr, Lawrence

Leposto, 2002; Wang, 2007; Kim & Feldman,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조직

- 166 -

2000; Park & Lee, 2013; Son, 2010; 2005), 퇴직

후 생활 는 퇴직만족의 향요인에 한 연

구(Ahn & Kim, 2007; Lee & Lee, 2005), 퇴직

비에서 경제 비(Kwak, 2007; Ryu, 2017),

재취업(Woo, 2010), 배우자와 계(Kim, Moon,

& Chung, 2010)를 주로 다루거나 퇴직에 임박

해서 시행되는 교육 로그램(Oh, 1998, Son,

2010;)을 다룬 연구가 부분이었다.

세계 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개인, 기업, 정부차원의 고령사회를 비할 시

간이 미처 확보되지 못하 지만, 우리나라 특

유의 속도감 있는 변화 응력으로 고령화

비는 빠르게 진행되어, 2015년 말 공공부

문에서 임 피크제가 도입되었고, 2016년에는

정년연장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

구 상인 공공부문은 체 으로 료조직성

격이 강하여 개인역량 발휘의 어려움, 장기간

유사 사업 역을 지속 으로 수행해 높은 업

무안정성으로 개별 업무 역 한계 명확성, 연

공 제 향,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인력

통제의 특성이 있다(Oh, 2017).

공기업에 한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임 피

크제 도입(Noh, 2015), 공공과 민간 성과 비교

(Bysted, & Jespersen, 2014; Marvel, 2015), 공공기

조직 문화에 한 연구(Ryu, 2014; Kim, Oh,

& Park, 2015), 공기업 직지원(Kim & Choi,

2010) 등이었다. 반면 공기업 임 피크 근로자

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한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는

체면의식, 겸손, 집단성향, 계성, 호혜성과

같은 유교가치의 향을 받아왔으며, 여 히

남성 심 문화와 연공서열에 따른 경직되고

계 인 조직문화의 향을 받는다(Oh &

Park, 2015). 따라서 연공서열 인사제도, 계

성 그리고 특유의 기업문화와 가치 속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공공부문 임 피크 근로자의

임 피크제와 퇴직인식, 퇴직 비에 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고령인력의 증가가 다른 역보다 빨리 진행

되고, 유연한 인 자원 리가 쉽지 않은 공공

부문 장에서의 참여 찰과 심층 면담을 통

한 임 피크 근로자에 한 연구는 의미 있고

요한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임 피크

근로자의 임 피크제도와 퇴직에 한 인식,

그리고 퇴직 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역동

계를 질 연구를 통해 분석하 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자료 수집 차

본 연구는 공기업 , 인력 고령화 정도, 임

피크 직원 규모를 고려하여 약 6,800(2019.

01. 기 )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기업1)과

임 피크 근로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참여 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 연구를

시행하 다.

참여 찰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요일,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업 임 피크 직원 지원센터에서 진행되

었다. 참여 찰은 말이나 언어로 제공되지 않

는 부분들을 연구자의 객 인 시각 속에서

다시 재해석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연구에 필요한 더 많은 의미 있

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

1) 2009년 2개 공기업이 합병해 만들어진 기업으로

1960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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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연구 참여자의 근무환경 속에 연구자가

직 참여하여 완 한 참여자로서 진행하 다.

연구자가 찰 후, 가 즉시, 는 한 시

간 안에 장노트나 장일기를 작성하는 기

록방법을 활용하 다. 장에서 발생한 상황

에 한 연구자의 해석 등을 담은 장노트는

자 그 로의 직설 인(literally) 독이라기보

다는 반성 인(reflective) 의미에서 자료로 간주

될 수 있다(Mason, 2010). 참여 찰 상으로는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 찰을 진행했던

기업에서 장자료로서 임 피크제와 임 피

크 근로자 교육 등 문서를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 다.

심층 인터뷰 상자는 의도 표집으로

(Glaser & Strauss, 2017) ○○기업 임 피크 직

원 지원 부서에 퇴직상담 신청자 , 임 피

크 근로자의 특성을 다양하고 면 하게 볼 수

있도록 학력, 직 , 직무별 특성을 확보하기에

합한 기 에 따라 임 피크 진입 1년부터 3

년차 이상 상자 14명과 명 퇴직 정자 1

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하 다. 인터

뷰를 통해 추가 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정보

가 어들 때 상자 추가를 단하는 방식을

취했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표 1과

같고, 인구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남성으로, 공기업 특유

구분 성별 연령
임 피크

진입기간
경력 학력 직 직무 면담횟수

P1 남성 만60세 SP3 32년 석사 1 ( 문 원) 문직 2회

P2 남성 만60세 SP3 32년 학사 1 ( 문 원) 문직 2회

P3 남성 만59세 SP2 25년 박사 3 연구원 4회

P4 남성 만60세 SP3 35년 고졸 6 사무 2회

P5 남성 만60세 SP3 35년 문학사 4 사무 11회

P6 남성 만58세 SP1 35년 고졸 6 사무 10회

P7 남성 만55세 VR 28년 학사 2 기술직 13회

P8 남성 만59세 SP2 33년 학사 1 문직 6회

P9 남성 만60세 SP3 34년 석사 3 사무 3회

P10 남성 만60세 SP2 33년 학사 2 기술직 4회

P11 남성 만60세 SP3 34년 석사 1 문직 2회

P12 남성 만60세 SP3 33년 학사 1 문직 3회

P13 남성 만60세 SP3 35년 고졸 6 사무 9회

P14 남성 만57세 SP1 31년 박사 1 문직 2회

P15 남성 만57세 SP1 31년 학사 3 사무직 3회

SP는 임 피크제 Salary Peak, VR은 명 퇴직 Voluntary Retirement의 약자

표 1. 연구 참여자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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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성 심의 기업문화를 단 으로 볼 수

있었다. 연령은 만 55～60세 으며, 임 피크

진입 1년차 3명, 2년차 3명, 3년차 8명, 명 퇴

직 정자 1명이었다. 경력은 모두 25년 이상

으로 학력은 고졸 2명, 문 졸 1명, 졸 6

명, 석사 3명, 박사 3명이었으며, 공기업 내

직 1⋅2 8명, 3⋅4 4명, 5⋅6 3명,

문직 6명, 기술직 2명, 연구직 1명, 사무직 6명

이었다.

임 피크제, 퇴직에 한 선행연구와 참여

찰 결과에 해 임 피크 문가, 임 피크

직원 지원부서 담당자들, 그리고 상담 공 교

수 간의 토의를 통해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의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 다. 즉, 큰 틀

에서는 계획한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만 피면 자 의 흐름과 자유로운 발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부 질문 순서와 내용은

상황에 유연하게 용하 다.

심층 인터뷰는 참여 찰과 동일 기간 동안

참여자 특성에 따라 2에서 13회기로 회기별

60∼90분간 실시하 으며, 회기별 간격은 일주

일을 기본으로 하여 일 일 면담방식으로 진

행하 다. 면담 내용의 녹음에 한 동의를

구하고, 녹음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사를 통하여 면담자료를 기록하 다. 면담장

소는 OO기업의 임 피크 지원센터 상담실을

이용하 으며,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일정

에 맞추어 모두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인식, 퇴직 비, 임 피

크제를 이해하기 해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사고, 감정, 인식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도록 ‘ 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지

는 비구조화 는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

다(Mason, 2010). 면담 연구 참여자의 직

책, 재직기간, 주요 업무 경력, 자격사항, 교육

수 , 기업 내 교육이수 내용 등에 한 자료

를 바탕으로 면담구조와 흐름을 갖추는데 많

은 노력을 기울 다. 첫 회기의 서두에서는

면담목 과 연구 자료의 윤리 사용, 비 보

장에 해 알리고, 날씨, 상담을 해 이용한

단계 주제 내용

기 ∙기본정보(직 , 직 , 교육정도, 자격 황), 상담 구조화, 상담 목 , 연구 참여 동의

면담

[인구사회학 ] 결혼, 자녀 수, 자녀 교육 황, 거주지, 경제수

[임 피크제] 임 피크제 인식, 임 피크 후 변화, 임 피크제/인사제도 요구 개선 사항

[퇴직 인식]

- 정년퇴직을 앞둔 느낌과 감정, 퇴직과 자아개념의 변화

- 시간에 한 , 노년에 한 생각과 태도

- 개인 일상과 직장에서의 생활, 활동수

- 퇴직 후 활동 수 , 자신에게 주어질 변화

[퇴직 비]

- 가족(배우자, 자녀), 사회 계, 건강( 재의 건강, 건강을 한 노력)

- 재정 주거( 축⋅연 ⋅퇴직 후 생활비 수 , 주거계획, 부모부양, 자녀교육 결혼지원)

- 일(재취업 는 창업 비, 자격취득), 여가와 사(취미, 자기계발, 자원 사)

면담종료 해당 회기 정리 다음 회기 계획

표 2. 반구조화 질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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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어제 있었던 일이나 가벼운 시사 내

용으로 시작하여 라포를 형성하 다. 이를

한 반구조화 질문구성은 표 2와 같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Merriam과 Tisdell(2015)의 반복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

용하 다. 이 방법은 열린 마음을 갖고 연구

문제와 련해서 요해 보이는 모든 자료를

코딩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 코딩된 자료

를 상 범주로 분류하는 범주화(categorizing),

범주가 잘 구성 되었는지를 개방 코딩 단

계의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범주 확

인을 거치게 된다. 이 방법을 임 피크 근로

자의 시․공간으로 들어가 그들의 임 피크제,

퇴직에 한 인식을 탐색하는데 합한 자료

분석법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개방 코딩 단계에서 사 작성된 자료를 지

속 으로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 안에 존재

하는 다양한 주제를 발견하고 주제들 사이의

계를 탐색하 다. 범주화 단계에서는 코딩

된 자료를 지속 으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비

슷한 과 다른 , 그리고 복수의 주제를 하

나로 묶을 수 있는 상 범주를 구성하 다.

범주 확인 단계에서 구성된 범주가 수집된 자

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단되면 범주를 확

정하고, 원 자료에 비추어 수정할 내용이 발

견되면 범주를 수정하 다.

신뢰도 확보

Creswell과 Miller(2000)는 질 연구에서 신뢰

성(trustworthiness) 확보를 해 8개의 핵심

략을 제시하며, 몇 가지 략을 연구에서 확

인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이 풍부하고 심도 있게 기술(rich, thick

description), 장에서 오랜 시간(prolonged time)

함께 보내기, 동료 보고(peer briefing), 외부 감

사(external auditor) 활용의 4개 략을 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 다.

첫 번째 신뢰도 검증방법은 풍부하고 심도

있게 기술을 해 완 한 참여자로서 연구

상과 함께 하는 시⋅공간의 모든 것을 기술하

고자 노력하여 독자로 하여 연구 배경으로

들어가 공유된 경험 요소를 논의하게 하고자

하 다. 두 번째는 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내기를 해 일 년 동안 연구자는 연구

인 임 피크 근로자, 공기업, 퇴직에 해 상

세한 달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연구 상자

에 한 내러티 (narrative)에 신빙성을 수

있도록 하 다. 세 번째 방법은 동료 확인을

해 상담 공 교수 1인과 질 연구경험이

있는 직업학 박사 1인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의미 구조의 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

마지막 략은 외부 감사로 임 피크 지원부

서 직원들과의 정기 워크샵을 통해 연구 과정

이나 결론에 해 평가하고 질문 제기 과정을

통해 체 연구를 검하 다.

결 과

임 피크 근로자의 퇴직인식을 도출하고자

진행한 연구 결과를 참여 찰에서는 �아웃라

이어에서 아웃사이더로�, �일터에서 맞이하는

환갑�, 그리고 �은퇴가 아닌 퇴직�, 심층인터

뷰에서는 �환갑에 맞이한 정년�, �퇴직을 마

주하다�, 그리고 �퇴직을 비하다� 주제 순

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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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찰

OO기업에서 연구자가 완 한 참여자로서

수행한 참여 찰을 통해 임 피크 근로자와

이들을 둘러싼 조직 그리고 다른 직원들 사이

에서 그들은 ‘아웃라이어에서 아웃사이더로’로

환되면서 이 세 는 구도 경험하지 못

했던 ‘일터에서 맞이하는 환갑’을 맞이하고,

만 60세 임에도 일에서 자유로운 정년퇴직이

아닌 ‘은퇴가 아닌 퇴직’이라는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음이 도출되었다.

아웃라이어에서 아웃사이더로

‘아웃라이어에서 아웃사이더로’에서는 퇴직

정자, 곧 떠날 사람, 잉여인력, 정체성혼란,

해야 할 일이 사라짐, 낯선 상황을 직면 등의

하 범주가 제시되었다. 연구 기, 연구자는

임 피크 직원을 ‘퇴직 정자’로만 보아왔다.

이러한 은 실제 인사담당자 는 임 피

크 지원 담당자들 일부에서도 이들을 조직

의 일원이 아닌 단순히 ‘곧 떠날 사람’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

○○기업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날,

기업 내부에서는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생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

음이 공지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참여

찰을 진행하는 부서 소속이었던 임 피크

진입 근로자들은 어느 구도 국감 진행

상황 함께 시청하는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

다. 다만, 자신의 책상에서 PC 는 핸드

폰으로 국감 방송을 조용히 시청하고 있었

다. 어디선가 걸려온 화에(국정감사를 시

청하는 장소로 오라는 제안의 화로 추

측) 자신은 잉여인력이니 그곳에 갈 필요

가 있겠는가라고 답하고 화를 끊었다.

임 피크 지원 업무부서가 아닌 찾아가

는 상담 업무를 일시 으로 진행한 이

있어서, 지사 는 사무소 등을 부서 직원

들과 함께 방문한 이 있었다. 임 피크

직원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과정이

‘비 ’조직을 찾아가듯 사무실 안내 도

없이, 조직구성도에서 조차 배제되어 면담

자체가 험난한 과정이었다. 겨우 찾아간

사무실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몇 분은

웃으면서 일어나고 몇 분은 무표정한 얼굴

로 쳐다보면서, 방문 시에 비해간 다과

를 사무실 한켠에 치한 휴게실에 비하

고 한분 한분 자리로 가 인사를 드리자

체 인원 반 정도 되는 분들이 자리로

왔었다. 그야말로 뒷방 늙은이 취 하듯이,

권한도 책임도 없이 쓸쓸한 그들을 직면하

고 앉자 강한 먹먹함과 참담함이 연구자에

게 다가왔었다. 퇴직 비를 하라는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면 이 상황은 무엇이며 어떻

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 시간 남짓한 시

간동안 많은 생각들이 스쳤다.

오래 몸담아 온 조직에서 임 피크 진입 후,

차 근로자들 스스로 잉여인력이라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자신을 잉여인력이라 지칭

하기도 하며, 자존감 하락과 축되는 감정을

정년까지 고스란히 견뎌야 하고, 상 으로

은 구성원들은 이들을 측은하게 바라보거나

자리만 차지하고 높은 여를 받는다는 마음

으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된다. 한 임 피크 직원 즉, 고령근로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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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으로 높은 부서는 업무추진과 조

직 활력 모두에서 부정 인 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요 보직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나

라 기업 특유의 문화, 장유유서 등 유교 특

성까지 포함한 공기업 문화 특성상, 그들을

배제하고 일을 진행할 수도 없고, 극 으로

참여시키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

임 피크 직원들의 오랜 근무경험과 노하우

를 수하고자 ○○기업2)에서는 2016년부터

1,2 직원을 일반사무실에 혼합 배치하 으

나, 원 취지와는 무 하게 실제 효과는 미미

한 것으로 찰되었다. 그 이유는 이 그들

에게 주어지던 용 사무실과 처우에서 달라

진 임 피크 후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고, 다

른 사람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에 익숙한 삶에

서 동등함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장기간 하던 업무가 없어

지거나, 바 는 데서 오는 상실감이 사기 하

와 기업에 한 충성심 하락으로 이어져 삭감

된 임 보다 생산성이 더욱 떨어지는 비효율

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일터에서 맞이하는 환갑(還甲)

‘일터에서 맞이하는 환갑(還甲)’에서는 환갑

잔치를 회사에서, 돋보기 등의 하 범주가

제시되었다. 기업은 고령근로자를 숙련 기술

과 노하우를 보유한 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인력고령화는 경 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고령근로자에 해 정신, 신체, 정

서 측면의 이해를 통하여 근로시간제도와

2) ○○기업은 1, 2 직원에게 용사무실을 지

해오고 있었음

근무형태의 다양화, 재택근무 등 근로 장소

유연화 등을 통한 근로조건과 환경을 고령친

화 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

되었다.

연구자의 참여 찰 기간 동안 ○○회

사에서 환갑을 축하하기 한 동료들의 조

한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다. 60번째 생

일, 환갑을 맞이한 그들은 “내가 이 게

회사 다니는 동안 환갑잔치를 회사에서 하

게 될 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뭉클한 소회(所懷)를 밝혔다.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연장과 임 피크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과 사회에서 이 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임 피크 직원의 퇴직지원과 진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실에는 임 피크 직

원들의 요청으로 돋보기가 비되었다. 심

리진단, 이력서 작성 등에 돋보기가 필요

했기 때문이었다.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업 내 고령근로자의 비 도 함께 증가함

에 따라 상황에 맞는 기업의 환경조성도

필요함을 찰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결함모델에 근거하여 노화를 기능

역량이 자연 으로 퇴화하는 과정으로 이

해했다면, 오늘날 수많은 노년학 연구는 노

화를 개인 , 제도 개입을 통해 형성 가능

한 가역 과정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Backes & Clemens, 2003; Park, 2016 재인용).

이에 따라 고령자는 이제 사회 비용을 유발

하는 부담요인이 아니라 활성화해야할 사회자

원으로 인지되고 있다(Par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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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아닌 퇴직

‘은퇴가 아닌 퇴직’에서는 은퇴가 아니라 퇴

직, 퇴직이행자의 하 범주가 제시되었다. 은

퇴는 직무 책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의미하는 반면, 퇴

직은 재 직업에서 물러남을 의미하므로, 노

동시장과 개인의 직업 심개념을 설명하기

해 은퇴보다는 퇴직 개념이 더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 찰 기에 ○○ 기업의 퇴직 지

원 담당자3)는 연구자가 제시한 ‘은퇴에

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반구조화 질문지를

받아들자 마자, “은퇴라는 단어는 한참 나

이든 사람으로 취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임 피크 진입하신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퇴를 퇴직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세요”라고 했다. 은퇴는 말

그 로 직업인으로서 활동 종료를 의미하

고, 퇴직은 재 직업에서의 종료를 의미하

는 것이었다. 그들은 종료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을 극 으로 표 했던 것이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임 피크 직원들

은 퇴직 후,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기

가 크다는 것이 더욱더 크게 강하게

찰되었다. 따라서 임 피크 직원을 단순히

정년을 앞둔 퇴직 정자가 아니라, 오랫동

안 몸담아 온 직장에서 마무리와 새로운

직장과 직업을 가지게 되는 퇴직이행자로

서 기업, 우리 사회 그리고 개인 스스로

인식 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

었다.

3) 임 피크 지원 담당자는 참여 찰 당시 만 54세

음.

퇴직이행은 고령자들이 근로에서 퇴직으로

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자인 고

령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존 근로생활의 마

무리와 새로운 노후생활을 시작하는 과도기

기간을 의미하며, 종종 그 과정에서 부 응이

나 불확실성의 문제로 인한 삶의 기를 가져

다 수도 있다(Lee, 2015).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에서는 임 피크 진입 후 직장

과 개인의 삶에서의 변화, 일 년에서 삼년으

로 다가온 퇴직을 하는 태도, 그리고 퇴직

을 해 어떤 것을 비했고, 앞으로 무엇

을 비하고자 하는지 등에 해 OO기업에서

연구자와 임 피크 근로자인 연구 참여자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

다. 심층 인터뷰 결과 외에도 구두로 행해진

화를 기록한 것,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의미 있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하

다. 인터뷰 분석을 통해 �환갑에 맞이한

정년�, �퇴직을 마주하다�, �퇴직을 비하다�

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환갑에 맞이한 정년

속한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

는 데(Kim, et al., 2017), 이는 가족과 노동시장

구조의 격한 변화를 넘어서 사회 반 인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지 되

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 정년퇴

직은 개인에게는 경제 궁핍 험 증가, 기

업은 숙련 노동인력 부족, 정부는 심각한 재

정 부담을 래하고 있다(Bang, et al., 2012).

반면, 재 국내 기업의 인사제도는 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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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고령화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Park,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부문을 심으로 면 도입된 임 피크제와

임 피크 근로자, 그리고 기업에 한 장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임 피크제와 퇴직

지원을 한 정책, 기업 고령근로자 인사제도

를 한 연구를 해 ‘나는 한국의 베이비부

머’, ‘내 직장 공기업, 내 인생의 크고 두터웠

던 우산’, ‘임 피크제’, ‘노인을 한 나라는

없다-고령근로자 인사제도’4)로 크게 나 어

기술하 다.

나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나는 한국의 베이비부머’에서는 배움에

한 열정, 롤러코스터 인생, 낀 세 : 부모

양과 자녀교육부담, 길어진 기 수명으로 불

안한 노후 비, 체면, 공 연 기 등이 제

시되었다. 베이비붐 세 는 배움에 한 열정

이 특징 이며, 자기실 의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세 가 아주 배고 세 에서

성장한 그 간에 있었기 때문에, ( 략)

우리나라 교육이 보편화되는 세 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움을 갖고 물러서는 사람들

이 쉽사리 안가죠. [P8]

요즘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아침에 어

를 해요. 토 ···. 나이가 들어서 리스닝이

안돼서. 하도 ( 어에)쌓인 게 많아서. 필

요 없는데 요즘. [P11]

4) 에단 코엔, 조엘 코엔 감독의 화 �노인을 한

나라는 없다(2008)� 제목

군가의 아들이자 부모, 더 나아가 할아버

지로서 베이비붐 세 그들은 ‘낀 세 ’로서

이 세 와 달리 오랜 직장생활에서 정년퇴

직을 앞 둔 시 에서조차 부모 부양, 자녀 뒷

바라지 등 책임에서 자유롭기보다 길어진 노

후에 한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의 연속이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희 애들은 아직 공부 이에요. 큰 놈

은 교 다니는데··· 임용고시 비한다고

학교 앞에 방 구해달라고 하고··· 작은 놈

은 재수해서 지 의 다니는데··· 공부시

키는 데 돈이 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언제까지 아이들 뒤치다꺼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3]

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특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이 참

많아서 계속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는

데··· 집안 사정상.. 부모님 연세가 있어서..

그냥 학4학년 때 시험 서, 우리 회사

에 들어왔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5) [P7]

일단은 자식들 장가보내야지 의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정을 손자에

게 느끼게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 마음 편

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거까지는 숙

제니까.. [P10]

베이비붐 세 들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을 개최하고 경제 으로 도약하던 시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1990년 후반 IMF와

2000년 국제외환 기까지 모두 겪은 롤러코

5) 명 퇴직(2017. 7. 31.)을 앞두고, 가족 계, 심리

불안, 진로상담 등에 해 상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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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세 라고 할 수 있다.

는 이곳에서 일하기 에 88올림픽을

비하는 기 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한 3

년 일하고 나서. 그 때 일이 재미있었죠.

( 략) 그게 계기가 돼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게 이곳에서 오래 다니게

될지 몰랐어요. 잘 맞지 않는데도. 이곳

곳 근 다니고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게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 같아요. [P8]

길어진 기 수명으로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노후 비를 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진로

는 재무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공기업에서 장

기간 높은 직 이었던 고령근로자들은 체면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체면’은 퇴직 후 사회 응에 어려움으로 작용

할 것으로 단된다.

1, 2 들은 부분 퇴직 비가 잘 되어

있겠지만6), 혹여 퇴직 비가 잘 안되어 있

다고 해도 체면, 남의 을 의식하느라 솔

직하게 표 하지도 않고 행동으로도 못 옮

겨요. [P5]

퇴직을 앞두고 노후 경제 부담이 체감되면

서 임 피크제 지원 제도 등의 정부지원

제도와 실업 여, 연 등의 공 연 제도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찰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취약한 공 연 과 개인연

으로 퇴직 비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회사로부터 승진, 여 등 보상 측면에서 높은

직 을 바라보는 3 이하 직원들의

제가 10월이 생일이잖아요. 요새는 정말

1월이 생일인 사람이 부럽기까지 해요. 그

사람들은 12월에 퇴직하고 한두 달 있다가

실업 여 타고 몇 달 만 잘 버티면, 노령

연 탈 수 있잖아요. 그 게 생각하면 생

활비 걱정도 덜할 거 같아요. [P5]

내 직장 공기업, 내 인생의 크고 두터웠던

우산

‘내 직장 공기업, 내 인생의 크고 두터웠던

우산’에서는 좌불안석 임 피크, 청년기에서

노년기를 함께 한 직장, 직 과 직무에서 오

는 차이와 차별, 체면치 , 계 인 조직문화,

top-down방식의 폐쇄 인 의사결정, 세 갈등,

조직 활력 감소 등이 하 범주로 제시되었다.

임 피크 후 가깝게 다가온 퇴직, 직장에서

이 에 비해 요하지 않은 업무를 맡는 등의

변화 그리고 임 피크 기간 동안 서둘러 노후

를 비해야한다는 조 증에서 느끼는 스트

스와 퇴직 비를 드러내고 하는 것에 해 함

께 근무하는 동료나 후배에게 느끼는 미안함

등 조직 내 갈등구조로 복합 인 어려움에 처

할 가능성도 측되었다. 근로자들을 한 입

사에서 퇴직까지 연령주기에 맞는 연령 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퇴직을 비해야한다는 심 인 압박감

이 있고, 회사 내에서 임 피크 진입 후에

크게 힘든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은

후배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요.7) [P8]

내가 근무하는 곳은 우리 직원 외에도

7) 1 직원. 임 피크 진입 후 경력 문직으로

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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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용역, 력 등)의 근로자들이 근

무하고 있어서 임 피크 기간이지만 퇴직

비를 한 시험공부나 자기 계발하는데

치 보입니다. [P9]

정년퇴직을 앞두고 청년부터 노년기까지 인

생의 희로애락8)을 함께 한 직장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들은 조직에 한 고마움, 애틋

함을 포함한 복합 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1975년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어요. 고3

때, 열아홉 살에 입사해서 군 제 하고,

학 2년 가고 ( 략) 결국 40년 넘게 근무

한 거죠. 꽉 채워서··· [P5]

학 졸업하고 지 까지 몸담아 온 이

곳에 많이 감사해요. 가정도 이루고, 아이

도 낳아 키우고 은 시 을 이곳에서 보

냈으니··· [P7]

동일 기업 내에서도 직무, 직 별로 노후

는 퇴직 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일반사무 는 낮은 직 종사자의 퇴

직 비가 미흡하고 퇴직 후 상 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우리 같은 업무직들은 취업이 어려워

서.. 퇴직하고 나서 더 걱정이에요. 경력직

(1-2 )은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에서 제공

하는 각종 교육, 해외 연수 등으로 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에서 일만 했지

그런 비가 없어서 더 문제에요. 활동

인 걸 좋아해서 귀농귀 교육을 가려고

8) 결혼, 출산, 자녀교육과 결혼, 부모님 사망 등

마음먹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6 들은 장 업무를 빼기가 어려워서요.

[P5]

기술직들은 퇴직하고 나서 취업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명 퇴직을 신청하

고 더 빨리 사회로 나가려고 결심한 걸 수

도 있어요. [P7]

공기업 특성상, 개인역량을 발휘하거나 진

취 업무경향이 아닌 환경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은 긴 경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직

장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연구원을 제외

하고는 문성이 없어요. 사무직은 자기가

경 을 했던, 법을 했던, 심지어는 국문학

을 했던, 사무직으로 시험 서 들어오고.

공 계없이 일반 인 지원부서이기 때

문에( 략) [P10]

공기업 특유의 계 문화, 즉 높은 직

일수록 지시하며, 낮은 직 은 순응하는 태도

가 일반 이며, 하향식 의사결정 체계에 익숙

한 고 직 퇴직 정자들은 자신이 지시를 따

르거나 직 , 직책에 무 한 에 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 , 2 (경력직)은 체면치 하느라, 회

사에서 진행하는 임 피크 직원 상 교육,

진로나 재무 상담 참여를 어려워해요. ‘내

가 이런 교육을 기획하던 사람인데.. 어떻

게 내가 이걸 왜 들어?’..하는 생각일 거거

든요.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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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회사가 4 이하 비 이 높

다면, 집합교육, 커리어상담, 재무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텐데, 우리 회사는 임 피

크 상 에 1, 2 비 이 상 으로

높아서, 회사 내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잘 안돼요. [P15]

공기업은 폐쇄 의사 달체계로, 문제해결

는 불만해소를 해 주제를 이슈화하고, 드

러내서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극 이거나 부담

스러워하며, 계 체계에 익숙한 기성세

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린 은 후배직원들과의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트 스 크죠.. 우리가 폐쇄 인 편이

라 표출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참고 견디

면 (회사라는)큰 울타리가 보호해주니, 애

들도 키우고 이만큼 가정도 이루고 사는

거니까 [P5]

우리 같은 간 직 사람들은 윗사람

들 지시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생

활이어서··· 요즘 입사한 친구들이 자기주

장을 말하고 따지면 당황스럽죠. 어떨 때

는 속으로 ‘버르장머리 라’ 싶은 마음도

들고요. 세상이 바 었는데 는 그 로여

서 [P15]

공기업의 고령인력 비 증가로 인한 조직

활력감소에 한 우려가 실화되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되었다.

리 던 시 에는 사무실에 40 만 되

어도‘노인’취 받았죠. 그런데 지 은 40

는 회사에서 은 측에 속하고 20-30

는 희귀할 정도로 드물어요. 제가 입사할

즈음 입사한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 로

회사에 있으니, 조직 체가 나이 들어가

고 신규 채용이 어드니 체가 나이 들

고 활력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P14]

연구 참여자에게서 정보화 교육에 한 욕

구가 높은 것을 찰할 수 있었는데, 특히 낮

은 직 에 해당될수록 교육에 한 요구도가

높았다. 4차 산업 명 등으로 변하는 세상

으로 나가기에 앞서 베이비 붐 세 들에게 IT

교육은 필수 이고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에서 나이든 사람으로 취 받지 않

고, 응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이나, 인

터넷 활용 교육도 퇴직 에 교육으로 자

주 실시하면 좋을 듯한데··· [P13]

임 피크제

‘임 피크제’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퇴직 비

어려움, 임 피크 진입 후 업무 변화 없음, 임

삭감을 통해서만 느끼는 퇴직, 임 감액

률 조정 희망 등이 하 범주로 제시되었다.

임 피크 후 주업무에서 벗어나 부수 인 업

무를 수행하며, 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여 자신감과 정체성이 하락하고 부정

감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한 경직된 직 체계 하에서 물리 이거나

단순한 조치만으로는 임 피크 직원과 은

직원들 간 융화와 업무능력 수는 어려움이

따르며, 과도기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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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들은 이 에 개인사무실을 사

용하다가 임 피크 진입하면서 일반직원과

사무실에 혼합배치가 되어 근무경험과 노

하우를 수하는 방침이 시행되었어요. 하

지만 자존심상 수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

어서 출근을 안하죠.. [P6]

임피에 들어와서는, 다른 직원들하고는

철 히 분리돼서 담을 쌓고 있어요. 아주

폐쇄 으로 ( 략) 우리 같은 노인네가 무

슨 회사 일에 의견을 내고 나서겠어요? 가

만히 있는 거죠.[P14]

직무변화가 없는 (低)직 임 피크 근로

자들은 퇴직 비조차 순조롭지 않았다. 임

삭감 비 업무량에서 변화가 없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을 3년 정도 앞두고 있어서 아직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임 피크 후

업무 변화가 없어서 퇴직 비는 아직 하

게 느껴지지 않아요. [P6]

원래 우리 회사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

데···임 피크 도입되고 나서 월 은 깎이

고 일은 그 로구요. 그래서 는 임 피

크 자체에 불만이 많아요. 좀 억울한 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같이 만나는 임

피크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이없어 해요.

임 피크 감액이 90, 80, 70 이나 80, 80,

70 뭐 이 게 되는 게 일반 인데··· 그리

고 는 사실 90,90, 40이 게 으면 좋겠

어요. 그럼 아마도 마지막 해에 끝까지 안

가고 도 퇴사하겠죠? 9)[P15]

9) ○○기업은 임 피크제 ‘정년보장형’ 유형

임 피크 후 월 이 어들어서 퇴직이

다가오는 걸 조 씩 더 느끼고 있어요. 임

은 어들었는데 그 에 비해 일은

지 않았어요. [P13]

노인을 한 나라는 없다-고령근로자 인사제도

‘노인을 한 나라는 없다-고령근로자 인사

제도’에서는 직무재배치, 교육훈련, 직지원

서비스, 사회 응 로그램 등이 하 범주로

제시되었다. 임 피크 기간 동안 사회 응

로그램, 정보화 교육, 새로운 사회 계 형

성 등 퇴직 비를 한 교육요구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임 피크 근로자를 생산성 증

에 기여하는 조직구성원이 아닌 퇴직 정자

로만 인식하여 이들의 직무개발에 소극 이거

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

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이 찰되었다.

지 은 하든 말든. 싫으면 안하고 뭐 이

게 임 피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부다 정확히 어딘 가에는 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각자 자기 토굴에 들었다고 생각

이 드는데. [P8]

굉장히 많은 사람이 퇴직 에 나 같은

처지에 있는데 국가 으로 이 사람들을 잘

정리를 해서 사회 응도 잘 하고 해야지

좋고 우리 회사도 그 기 때문에. [P10]

직장과 주어진 업무에 오랫동안 집 해온

고령근로자들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지만, 경력 리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에 불안해하고 있어, 체계 인 퇴직 비가 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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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찰할 수 있었다. 한 학원 진학

등 지속 인 자기계발 의지가 있었지만, 직장

인으로 처한 환경과 여건으로 자신만의 문

성과 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한 아쉬움

과 후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배들한테는 직에 있을 때 힘들어도

박사를 해라. 앞으로 사회는 어느 한 분야

에 공이 있어야지. ( 략) 노후에는. 근

데 박사학 가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내놓

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후회스럽다. 이걸

놓친 거 같아. 나는 도덕 으로 회사에서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무슨 근무시

간에 박사학 냐 그래서 안했는데. [P10]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경력으로 원하는

직이 가능할 것인가? 회사 일에 집 하

고 살다보니 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커

리어나 네트워크를 쌓지 못했어요. 그게

조 걱정되고··· 올해부터라도 내년까지는

퇴직 후를 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할

듯해요. [P7]

아무리 취업정보를 찾아 도 경비원, 요

양보호사 같은 거 밖에 안 보여요. 그런

일자리밖에 없는 건지··· 채용정보 찾는 방

법부터 제 로 알면 좋을 거 같아요. [P5]

내일배움카드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

떻게 신청하는 거 요? ( 략) 나가기 에

자격증 몇 개는 따서 나가야할 거 같아요.

[P13]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정보를 어디서 들

을 수 있어요? 인터넷? 나가기 에 창업

교육부터 좀 들어야겠어요. 임 피크 기간

동안 어떤 자격증 따놓으면 퇴직하고 나서

일하거나 사활동이라도 할 때 좋을까요?

[P15]

임 피크 후한 기간 동안 퇴직 정자에게

제공되는 직지원, 심리상담 등의 퇴직 비

지원이 효과 임을 찰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심리상담과 진

로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 퇴직까지 시

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좋습니

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도와주고 리해주는 문가가 있

다고 생각하니 퇴직을 앞두었지만 마음은

든든해요. [P7]

우리처럼 정년퇴직하는 사람들도 실업

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회사 다

닐 만큼 다니다가 나가는 건데도 실업 여

도 주니 좋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

는 거 요? [P13]

퇴직을 마주하다

�퇴직을 마주하다�에서는 임 피크 근로자

들의 퇴직에 한 태도를 ‘노년과 휴식’, ‘새

로운 출발’, ‘강요된 좌 ’로 기술하 다.

노년과 휴식

‘노년과 휴식’에서는 인생의 속도 이기,

여유로운 삶, 일하는 삶의 종료, 방향감과 속

도 조 어려움, 만족스러웠던 과거가 지나감,

미래는 제한 , 인생 마무리, 나이라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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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 최근 들어

종종 좌 경험, 새로운 일을 하기에 무 늦

음 등이 하 범주로 제시되었다. 퇴직을 앞

두고 자신과 스스로의 삶에 한 성찰 태도

와 이제는 무 익숙해서 자신의 일부분이기

도 한 오래 함께 한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해

퇴직 이후의 삶에 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과 쉰다는

거에 한 불안감이 매번 교차합니다. 왜

냐하면 여태까지 일만 해왔지, 쉬어본

이 없어서··· 지 까지 시속 100km로 달려

왔는데 속도를 여서 멈춰 서는 게 좀 겁

이 나네요. 불안한 이유 의 하나는 늘

어딘가로 달리다가 쉬게 되면. 나태해질까

걱정되고 많아지는 시간이 두려워요.

[P9]

연구 참여자의 퇴직에 한 의미는 휴식,

여유로운 삶으로, 일하는 삶의 종료, 후퇴의

시간으로 환하는 단계라는 것이 나타났다.

퇴직 후, 어느 정도의 경제 어려움과 여가

시간 활용에 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오랜 직장생활로 업무와 계에서 소진되

어 휴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더 정년연장해주는 거 싫어요. 58

세가 정년이다가 60세 을 때도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경제

인 거 때문에 다니는 거지. 지 도 더

다니라고 한다면, 경제 으로 좀 한숨 돌

리는 거 말고는 기쁘지 않아요. 30년씩들

넘게 다녔는데. 어휴 싫습니다. 회사 치

보고, 틀에 박힌 생활하는 거 [P5]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업 여 받으면서

당분간 쉬고 싶어요.. 일을 바로 해야 할까

요? 아휴. [P9]

지 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퇴

직 후에는 조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P6]

방향감과 속도 조 어려움, 만족스러웠던

과거가 지나감, 미래는 제한 일 수 있다는

시간에 한 이 과거에 더 힘이 실려져

있으며, 미래에 해서는 제한 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분석되었다.

평온한 건 좋은데 계속 평온하면 다행

인데. 아스팔트길로 가다가 갑자기 비포장

도로를 만날까 . [P6]

회사에서 일등했어요. 평가에 따라 월

도 차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5백

로, 받을만큼 받았으니까. [P11]

노년단계로 들어가는 것에 한 수용 이며,

환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하여 자신

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려는 태도가 나

타났다.

자기를 좀 찾고, 그래도 뭘 정리를 좀

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 인생을 해야 하

지 않을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50 에는

정리를 하고 끝나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60,70 가 될 때까지도 경쟁을 하면서 뭔

가를 쟁취하려고. 표 이 좀 그럴지도 모

르지만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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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는 아직 고, 일하고자 하는

열의도 있으며, 세상 속에 함께 어울리고자

했다. 반면 퇴직 후 세상 밖으로 나가기 한

날개 짓을 하는 과정에 ‘나이라는 벽’에 부딪

히면서 날아가기에 실패하는 ‘좋아하지만 부

담’, ‘최근 들어 종종 좌 을 경험’, ‘새로운

요한 일을 하기에는 무 늦음’ 등의 일상

이 나타났다. 길어진 수명에 비해 사람들의

생애근로기간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한

것에 따른 문제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도 받았고, 일에

한 열정이 많아요. 그런데 서류 형에서

떨어지니··· 그리고 추천을 받아도 해당 회

사에서 나이 듣고서는 바로 난색을 표해

요. 제 나이가 발목 잡아요. 일하고 싶지

만···.[P6]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에서는 삶의 새로운 출발, 남

의 욕구가 아닌 나 자신의 욕구 로 사는 시

간, 미래를 재에 실 하는데 심, 새로운

일이나 활동들을 한 구체 인 목 을 세우

고 움직임, 일로부터 빠른 이탈, 퇴직을 기 ,

새로운 자아의 탄생, 허물 벗은 뱀처럼 찾는

내 모습, 활동 , 과거가 끝났음에 안도, 게

느끼고 삶,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 미래는

기회로 가득, 시간에 한 주도자 등이 하

범주로 제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에서 여러 차례

언 되었던 인상 인 단어는 ‘숙제’, ‘숙제를

마쳤다’ 다. 정해진 코스가 있는 삶을 충실히

살아오다가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숨고르기

하며 다음에 가게 될 자유 코스를 보는 기

감으로 분석되었다.

한없이 스스로 견제 받지 않은 자존심

이 올라오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사실

직에 있을 때는 그 지 않았어요. 정말

흐리멍텅 흐지부지 제 로 하는 것도 없고

피곤해서 쉬기 바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랄까 지난번 첫 시간에 했던 어떤. 시간

에 한 주도자···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

서 기분이 좋아요. [P8]

숙제를 마치고, 이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싶으니까 기 도 되

고 설 지요. 한 번도 살아본 없는 자

유로운 삶···[P14]

퇴직을 앞두고 삶의 새로운 출발선상에서의

비장함이 찰되었다. 퇴직을 새출발로 인식

하는 연구 참여자에게서 극 인 퇴직 비

행동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석연휴 이후 ○○○○를 11일간 다녀

왔습니다. 이제 홀가분해 지는 느낌입니다.

연말까지 며칠 안남은 기간 차분하게 회사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의 길도 잘 찾아가도

록 할 계획입니다. [P1, 이메일 발췌문]

퇴직을 이제 ‘남의 욕구가 아닌 나 자신의

욕구 로 사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자유, 흥

분, 기 의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퇴직과 련하여 시간에 한

은 ‘미래를 재에 실 하는데 심’으로,

이 의 어느 세 보다 퇴직 비에 한 태도

가 극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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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정말 애 쓰고 살았고, 이제 거

기에서 벗어나 허물을 벗는 뱀처럼 내 모

습을 찾아가야지. [P8]

퇴직후에는 한 5년 정도 직에서 일하

고 싶어요. 그런 후에··· 특히 아이들이 모

두 사회 으로 자리 잡은 후에는 주민 센

터 아니면 군청 같은 곳에서 지역 사회를

한 정책조언에 련한 일을 하고 싶습니

다. [P3]

는 주말에도 사무실을 찾습니다. 홀로

에어컨 켜고 있는 게 좀 미안한 마음 없지

않지만 나름 홀로 있는 시간이 평온하고

좋아 거의 쉬는 날 없이 출근하는 셈이 돼

버렸습니다. 과잉스펙 신드롬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고 나에 묻던 이 선생님의 목소

리와 리가 지 도 보이는 듯 선합니

다.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

지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때론 그

역을 자꾸 확장하는 도 있거든요. [P8,

이메일 발췌문]

연구 참여자들은 퇴직을 통해서 자아를 찾

아가는 과정, 자아의 새로운 탄생과도 같은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노년을 바라보는

은 ‘자신을 게 느끼고 사는 시기’ 다.

실과 괴리감 있는 것을 풀어놓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사회에서

때 묻지 않은 어떤 순수한 순간은 내가 거

기에서 맛보고 오는 것 같다. 그 시간이.

그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 략) 나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P8]

아직 60살은 은 나이니까요. 무엇을

하며, 퇴직 후 생활을 꾸릴지 기 도 되고

걱정도 함께 돼요. [P12]

연구 참여자들은 일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

며, 퇴직 후에 큰 변화를 기 하기보다는

재의 삶에서 최소한의 변화로 퇴직 의 심

이 ‘약간 변화된 형태 수 에서 일 하기’를 희

망하고 있음을 찰할 수 있었다.

재직기간동안 부동산 자격 취득, 공 ,

경 리, 문직으로 커리어를 쌓아왔습

니다. 퇴직 후에도 경력을 살려 계속 일하

고 싶습니다. [P1]

80 까지 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계속

일하기 해 많은 비를 해왔고 지 도

하고 있습니다. [P2]

퇴직 후에는 형제가 운 하는 기업에서

재무와 기획에 련한 업무를 도우면서 일

할 계획이에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창업이나 새롭게 다른 곳에서 일하지는 않

을 거 같습니다. [P12]

퇴직 후에도 체력 으로 한계가 오기

까지는 무 무리 가지 않는 정도의 수

에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일하고 싶어

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P13]

연구 참여자 P9는 퇴직 비를 한 자격 취

득에 몇 개월을 몰두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무나 익숙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린 업무를

처리하고, ○부장으로서의 일상을 충실히, 계

속 꾸려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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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어 후련합니

다. 어제와 오늘 된 업무를 처리하며

분주한 일과를 보내고 퇴근 후에 사무실에

서 혼자 조용히 선생님께 몇 자 올립니다.

요즘 논문작업으로 바쁘실 텐데 제게 수시

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 드림. 10)[P9, 이메일 발췌문]

강요된 좌

‘강요된 좌 ’에서는 불안감, 무기력, 목 이

있지만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함, 일을

체하기 한 활동을 찾으려는 좌 스러운

시도, 퇴직으로 자아의 가치 상실, 미래는 제

한 , 음의 끝, 노년의 시작, 건강의 문제,

외로움, 재는 피하고 싶음, 과거는 매우 가

치 있음,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의 상실, 자신은

아직 늙지 않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타인들은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낌

등이 하 범주로 제시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서 퇴직에 한 ‘좌 ’, ‘불

안감’, ‘무기력’의 감정을 찰할 수 있었다.

임 피크 첫해는 퇴직이 아직 남아있다는 여

유로 체감할 수 없었던 퇴직에 한 비와

걱정이 임 피크 삼년 차에 어들자 확연히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 고 역량이 있는데 나이라는 걸

림돌로 퇴직하는 것에 한 아쉬움이 있어

요. 임 피크 후 월 이 어서 들어오니

까 퇴직이 임박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퇴직 날짜가 다가오니

10) 퇴직 1년 앞두고 있음. 일 년 부터 퇴근 후

와 주말 시간을 통해 비해온 공인 개사 시험

응시 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내용

까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과 계형성에

한 불안이 커져요. [P5]

목 이 있지만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

함, 일을 체할 활동을 찾으려는 힘겨운 시

도를 경험으로 이해되었다. 연구 참여자 P9는

임 피크 마지막 해로 직상담과 노동시장

정보를 얻고자 극 인 노력을 기울 다.

한 자신의 문성과 강 을 발휘하고자 문

직 공무원직에 도 하 으나, 연이은 실패로

퇴직 후 자아가치의 상실과 미래는 제한 일

수 있음을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되었다.

지난번 면 으로 나 같은 나이 많은 사

람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건 어려운거구

나를 깨달았어요. 시켜주면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사무실에 쁜 화분도 갖다 놓고,

좋은 분 기 메이커가 되도록 모범이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아쉬워요. 그런데 사실 라도 나이든

를 안 뽑을 것 같아요. [P9]

은 시 , 부모님의 기 와 가족에 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욕구를 살펴볼 여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상담기간 동안 자기이해, 자신

의 마음 들여다보기와 가족과의 계 형성에

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다. 퇴직이 음의

끝, 노년의 시작, 건강 문제, 외로움 등의 다

양한 변화를 한꺼번에 맞이하는데 따르는 그

들의 상실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50 반 되면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은 나답게 살지 못했던 것,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이루지 못하고 생활과 타

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가장으로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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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들로서 양보해왔는데, 돌아오는 답

변은 아쉬움만 가득해요. 하하 [P7]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시, 이름 뒤 직책, 직

를 붙이지 않고 공통 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왔으나, 참여자 일부는 면담

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을 그냥 ‘○

부장’ 는 ‘○계장’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 다. 그들의 겸손함일 수도 있지만, 아직

직책을 떼놓고 자신이 불리는 것에 응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으로 이

해되었다. 이는 장기간 일에 한 몰두 는

집착은 퇴직을 부정 으로 경험하게 하는 가

장 요 요인으로 자신과 직책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걸요. 는 그냥 ○부장이라고 불러주세요.

[P9]

연구 참여자 P11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

아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받아왔으나, 임

피크 진입 후의 달라진 처우와 상에 응에

어려움이 있어, ‘ 재는 피하고 싶음’, ‘과거를

재에 유지하는데 심’ 등이 분석되었다. 이

는 퇴직으로 인한 역할 상실이 새로운 역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생활이 만족스러웠다

하더라도 생활만족도에 부정 향요인이 된

다고(Blau, 1974) 주장한 연구를 지지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임 피크로 환되고 나니, 회사에서 이

제는 개인 비서도, 사무실도 배정해주지

않고··· [P11]

퇴직을 비하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비하다�는 임 피크

근로자들의 인터뷰에서 주로 제시된 퇴직

비내용을 가족, 계, 건강, 재정과 주거, 일,

여가와 사로 나 어 기술하 다.

가족과 계

‘가족과 계’에 련해서 배우자, 자녀와의

계 회복, 계형성 등이 제시되었다. 경제,

다양한 취미생활, 새로운 일을 한 문기술

과 경력 등 노후 비가 갖춰진 연구 참여자

P7은 6개월간 심층면담에서 가족과의 계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장년층에게 있어서 부

부, 자녀와의 계가 퇴직 후 삶의 만족에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었다. 장년기에

는 사회 계가 감소함에 따라 가족 계가

더욱 요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과의

을 감소하고 서로 즐거움을 나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구성원들과의 을 강화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고민은 아내와 멀어진 계가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주 의견 충돌하는 둘째

딸과 계가 어려워요. 퇴직을 앞두고

비나 고민, 아이들 교육, 미래 비 등에

한 진지한 화가 안되고 멀어져만

가는 거 같습니다. [P7]

결혼하고 불과 몇 년 까지도 직장, 일

과 친구들과의 계에 신경을 많이 썼어

요. 그러느라 집사람과 아이들과의 화나

계는 아쉬운 이 많아요. 특히 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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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엄하게만 하고 친 하게 칭찬 한번

해주지 못해서 아들의 성격이 수동 이고

소심한 거 같아서 미안하고 걱정이다. 자

녀가 잘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요하죠.

퇴직을 앞두고 한 2∼3년 남았는데 이 기

간 동안은 가족들에게 신경 쓰고 헌신하고

싶어요. [P6]

장기간 직장 심의 계에 익숙한 그들은

퇴직시 에서의 자신과 주변 사람들 는 환

경에 한 반추를 통해 새로운 사회 계를

만들어야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근무하면서 애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같이 근무했던 것

도 아니고, 근데 이 상태에서는 경조사가

있다거나 하면 군가가 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가기 싫으면 안가는 경우가 많아

요. 싫으면 안보면 되는 거고, 안가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털어내다 보니까

더 자꾸 자기 성만 쌓이는 거 같고, 그게

인간 계의 폭을 좁히고, 고립되는 거 같

고 어떻게 보면 정보에서 멀어지는 것 같

기도 하고. [P8]

건강

‘건강’과 련해서는 나와 배우자의 건강 염

려가 하 범주로 제시되었다. 신체 건강은

퇴직 후 생활 만족도 재정안정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퇴직을 앞둔 시 에

서 건강상의 문제 해결이 퇴직 비의 요

요소임을 찰할 수 있었다.

퇴직 후에는 나와 집사람의 건강이 가

장 걱정되고요. [P13]

제 몸이 허약해서 나이 더 들면 더 안

좋아질까 ··· 건강염려증이라고 남들이

말할 만큼 건강 엄청 챙겨요. 좋다는 약,

식이조 , 등산도 많이 하구요. [P7]

일을 할 능력은 아직 충분하지만, 심신

이 무 지쳤어요. 오래 일 해와서. [P5]

나의 건강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몇 년 에도 큰 수술을 했는데··· 최근 다

시 건강이 악화되는 게 느껴져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11). [P3]

재정, 주거

‘재정, 주거’에서는 가족부양, 자녀결혼, 노

후 비불안, 주거계획 등이 제시되었다. ‘나’

라는 존재이기 보다는 남편, 아버지, 아들로서

의 역할에 익숙해져있었고, ○부장, ○본부장

처럼 자신의 이름보다 직장인으로서 직책이나

직 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와이 도 지켜줘야 하고. 첫째 내가 가

장이어서 의무 에 하나는 부자로 크게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니까. 나름 로 재테

크 같은 걸로 투자해서 견고한 것을 완성

시켜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더

라도 우리 와이 가 마트에서 시간제 아르

바이트 안 해도 되고, 지 살고 있는 집

에서 이사안가고 그 로 생활할 수 있도록

11) 상담 2주간 감기와 뇌 등으로 병원 입

원 통원 치료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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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으로 좀 완성을 해야 할 것 같고.

[P10]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 다 공

부 이에요. 사회 진출을 못한 아이들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에 한 경제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우리 집사람이 경

제 으로 부담을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는

데, 책임을 제가 다 지니까 사실 많이 부

담스럽습니다. [P3]

다시 서울로 입성하 네요.. 이사할 때

마다 짐을 여서 가야 되니.. ( 략)

가족들이 원하는 서울 땅으로 귀향하게

됨에 로를 삼습니다.12) [P13, 이메일 발

췌문]

아 트 투자 해놓은 게 문제가 돼서요.

더 기다릴지 아니면 처분을 해서 유동

성을 높여야할지.. 후훗 12월까지13) 아이들

학자 출한 거 갚아야 하고, 투자하려

고 사놓은 거는 사실은 나 에 아들 결혼

하면 주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퇴직하

고 집사람이랑 살려면 출 규모도 여

야 해서··· 가지고 있을지 처분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P5]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신의 노후 비가 부

족한 그들은 피할 수 없이 일을 통한 경제

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연구 참여자 P13은 가족요청으로 회사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로 6개월 만에 다시 이사

13) 연구 참여자 P5는 만 40년간 근무한 기업에서

2017년 12월 31일 정년퇴직

일

‘일’에 련해서는 의미 있는 일, 경력 살려

일하기, 업에서 오래 일하기, 새로운 일

비, 새로운 일과 삶에 한 동경, 퇴직 비에

한 부담과 압박감 등이 제시되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에 한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과 기쁜 일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온다는 에서 기 감도 함께 가지

고 있음을 찰할 수 있었다. 반면, 다가오는

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퇴직을 비해야한

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찰할 수 있었으며,

노후 비 특히 재정 비가 부족해서 일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이 확인되었다.

내가 기쁜 맘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런 생각

을 해요. 그 에 하나는 이제는 내가 직

내가 손과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공이 건축이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공업고등학교 건축

과에 가서 아이들한테 내가 특별선생, 강의

도 해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 진로도 컨

설 을 해줘도 되고, 궁 한 것을 [P10]

퇴직 후 경제 비가 탄탄하지 않아

서 재취업을 꼭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걱

정됩니다. 퇴직까지 1년 안되게 남은 시간

동안 자격 취득과 사람들과의 계 형성을

해서 퇴직 여유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요. [P13]

임 피크 들어오고 제 고향에서 뿌리내

리고 싶어서.. 여러 경로로 앞으로 일할 곳

을 물론 경력도 살려서요. 알아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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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많이 노력해왔는데··· 이번에 최종 면

과정에서 확신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도

되고 [P1]

이런 자리가 진로탐색 내지는 자기 모

습 찾기 그런 것이기도 한데. 개인 으로

봤을 때는 내년일 것이다. 1년 후 내년이

라는 정해진 타임, 이것도, 것도 해야 하

는데 시간이 없는 거 요. 정신 인 여유

가.14) [P8]

퇴직은 일의 세계에서의 한 부분으로 돈을

벌기 한 무의미하고 반복 인 노동이 아니

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으

로, 직업이 퇴직 까지는 사회 차원이었다

면, 퇴직 후는 의미를 추구하는 개인 차원

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

자들은 업에서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며 꾸

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었다.

샐러리맨으로 남한테 을 받는 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혼을 팔아

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기 가치

하고, 자기의 체질에 안 맞는 행 를 해야

지···. 왜냐하면 그 조직의 목 을 달성하

니까. 사회 생활할 때는 그 지만. 환갑

넘어서도 구차하게 그러느냐? 자기가 참

아서 돈을 더 벌면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정직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직원들한

테 윤리 이나 도덕 으로 안 맞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사보다

잘하기 해서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해

14) 2018년 말 정년퇴직 앞둔 연구 참여자 P8은 임

피크 기간 동안 퇴직 후의 일을 해 자격취

득 등에 시간할애

야 하잖아요. [P10]

80세까지 우선 농장을 운 하고 싶어요.

가이드 업을 하는 것도 바라고, 노력

하고 있어요. 가이드 자격을 취득하여 1인

기업을 운 하고자 하는데 고려 인 주요

고객층은 외국인, 유학생들이고 홍보 략

은 SNS입니다. 국어와 IT기술도 배우고

있어요. [P2]

여가와 사

‘여가와 사’에 해서는 목 없는 자유로

운 독서, 다양한 취미생활 기 , 많아진 여가

시간 활용에 한 걱정, 자원 사활동으로 사

회 기여 욕구 등이 하 범주로 제시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서 공통 으로 독서, 미술, 학

습, 여행 등의 여가와 사활동에 한 욕구

가 높고, 실제 여가를 한 비를 하고 있음

이 확인할 수 있었다.

재 주요 심사는 취미생활이에요. 특

히 독서가 가장 비 을 많이 차지해요. 그

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여행이나

등산모임에서 활동하는 거 요. 책 읽는

게 가장 편안하고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사활동으로 자책 만들기에 참여하고자

해요. 퇴직 후에는 에게 하루 열 시간이

주어진다면 취미, 일, 타인을 한 나눔을

해 사용하고 싶습니다[P12]

지난 주말에는 선생님한테 말 드린

로 1박2일로 지리산, 향일암 다녀왔어요.

집사람도 같이 가면 좋은데.. ( 략) 아쉽

지만.. 혼자라도 다녀오니 좋긴해요.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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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층

인

터

뷰

환갑에 맞이한 정년 퇴직을 마주하다 퇴직을 비하다

나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노년과 휴식 가족과 계

․배움에 한 열정

․‘낀’세 , 부모 양과

자녀교육의 경제 부양부담

․기 수명 100세 부담

․롤러코스터인생, 88올림픽부터

IMF까지

․성찰 , 두려움

․인생 속도 이기, 방향과 속도 조

어려움, 인생 마무리

․여유로운 삶, 일하는 삶의 종료

․만족스러웠던 과거가 지나감

․최근 들어 종종 좌 경험

․새로운 일 하기 무 늦음

․배우자, 자녀 계 회복

․사회 계 형성

건강

․가족, 배우자 건강 염려

․자신의 건강

내 직장 공기업, 내 인생의 크고

두터웠던 우산
새로운 출발 재정주거

․좌불안석 임 피크

․청년～노년을 함께 한 직장

․직 과 직무에서 오는 차이

․체면치 , 계 조직문화,

․top-down방식 폐쇄 의사결정

․세 갈등, 조직 활력 감소

․즐거움, 자유, 흥분, 기 감, 숙제마

침, 과거종료에 안도

․나의 욕구 로 사는 시간, 허물 벗

은 뱀처럼 찾는 내 모습, 자아를 찾

아가는 과정

․퇴직을 기 , 미래를 재에 실 하

는데 심, 새로운 일이나 활동들을

한 구체 인 목 을 세우고 움직

임, 게 삶, 시간에 한 주도자

․자녀결혼

․가족부양

․긴 노후의 경제 비 불

안과 걱정

․주거계획

임 피크제

․업무부담으로 퇴직 비 곤란

․임 피크 후 업무 변화 없음

․임 삭감으로 실감하는 정년퇴

직

․임 감액률 조정 희망

일

․경력 살려 일하기

․ 업에서 오래 일하기

․새로운 일 비

․의미 있는 일하기

․새로운 일 비에

부담⋅압박

강요된 좌

․좌 , 불안감, 무기력

․목 있지만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

지 못함, 일을 체할 활동을 찾는

좌 스러운 시도, 퇴직으로 자아의

가치 상실, 음의 끝, 노년의 시작,

건강문제, 외로움, 과거는 매우 가치

있음, 가장 가치 있는 활동 상실

․자신은 아직 늙지 않았다고 여기지

만 타인은 자신을 노인으로 생각

노인을 한 나라는 없다 -

고령근로자 인사제도

여가⋅ 사

․직무개발 배치

․교육훈련 로그램

․ 직지원서비스

․퇴직 후 사회 응 로그램

․목 없는 책읽기 기

․다양한 취미생활 한 기

․많아진 여가시간 활용 걱정

․자원 사로 사회 기여 희망

참

여

찰

아웃라이어에서 아웃사이더로 일터에서 맞이하는 환갑 은퇴가 아닌 퇴직

․퇴직 정자, 곧 떠날 사람, 잉여

인력, 정체성혼란, 해야 할 일

사라짐, 낯선 상황 직면

- 환갑잔치를 회사에서

- 돋보기

․은퇴가 아니라 퇴직

․퇴직이행자

그림 1. 임 피크 근로자의 퇴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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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음악, 술에 조 가 깊어요. 그

래서 취미생활로 미술 감상이나 음악듣기

등을 주로 한답니다. 평론이나 비평가로

일하기를 희망해요. 어공부를 지속 으

로 하고, 여행기도 로 남기고 싶어요.

[P11]

퇴직자가 직업에서 벗어난 직후 어느 정도

도취된 시기를 맞이하여 평소 시간이 없어 못

했던 일을 하거나 이미 여러 해 동안 해온 여

가활동으로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월단계

즉, 그 동안 하지 못한 자신만을 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희망 인 미래에 한 기

감을 찰할 수 있었다.

해보고 싶은 게 이 게 많은데··· 는

정말 바쁘게 살 거 같아요. 우선 악기를

배워보고 싶고,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듣

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 략) 자 거를

한 구입해서 부산까지 국토종단해보고

싶어요. [P13]

쉬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무 많아요.

( 략) 읽고 싶은 책 편안하게 실컷 읽고

싶어요. 메모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동안

써 놓은 일기와 메모도 많습니다. 퇴직하

게 되면 모아놓았던 일기, 메모를 정리하

는 시간을 갖고 , 책을 써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P9]

탐색된 주제와 내용은 그림 1에 제시하

다.

결 과

본 연구는 공기업에서의 참여 찰과 임 피

크 근로자를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하여 퇴

직에 한 인식을 분석하 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웃

라이어에서 아웃사이더로�에서는 장기간 몸담

은 조직을 해서 일해 온 그들이 임 피크

기간 동안 잉여인력으로 스스로 의미부여하며

조직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가는 모습에서 퇴

직과 고령근로자에 한 인식과 세 통합을

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둘째, �일터에서 맞이하는 환갑�은 고령근

로자에 해 정신, 신체, 정서 측면의 이해

를 통하여 근로시간제도와 근무형태의 다양화,

재택근무 등 근로 장소 유연화 등을 통한 근

로조건과 환경을 고령친화 으로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며, 셋째, �은퇴가 아닌 퇴직�은 고

령자들이 근로에서 퇴직으로 환하는 퇴직이

행 기간을 지원하는 퇴직지원 로그램을 상

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층면담에서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째, �환갑에 맞이한 정년�은 한국에서 표

인 코호트라 할 수 있는 베이비 붐 세 는 배

움에 한 열정, 롤러코스터 인생, 낀 세 로

서의 특징을 가지고 이 세 구도 살아보

지 못한 60세를 맞이하 다. 오랫동안 몸담아

온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인생2막을 한 비

를 개인․기업․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특수성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 견고하고 계 이며 보수 인

조직문화를 떠나 새로운 인생 비는 어느

역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퇴

직을 마주하다� 그리고 �퇴직을 비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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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인식은 여러 요인의 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으로,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지각될 수

있고(Hong & Kwak, 2007), 사회문제의 근간이

될 수도 있는 역할상실(Kang, 2013), 사회활동

과 노후에 한 부 응 등을 경험할 수 있으

므로 고령사회 비를 해 고령자에 한 이

해에서 지원까지 장기 에서 체계 으

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민간부문보다 고령인력의 증가가

더 빨리 진행되고, 인 자원 리가 상 으

로 경직되어 있는 공공부문 임 피크 근로자

의 퇴직에 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공기업을 심으로 면 도입된 임

피크제는 단순한 임 조정 방식의 설계보다는

임 피크제의 내 정합성을 높이는 복지지원,

교육훈련, 직지원제도, 직무재배치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 으로 지속가

능한 임 체계로 환하기 한 노력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이비붐 세 를 포함

한 고령사회에서 업에서 길게 일하고자 하

는 국민들을 해 퇴직에 한 장기 인 인식

개선과 비를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 비로 공공부문에

면 도입된 임 피크제가 실시되고 있는 기업

장과 임 피크 근로자의 퇴직인식에 한

질 연구를 수행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

지고 있다. 기존 임 피크제와 퇴직 연구는

부분 양 연구방법에 의해 실행되었다. 본

연구는 공기업 장에서의 참여 찰과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임 피크 근로자에 한 인

터뷰를 통해 수행된 질 연구로 심층 인 연

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학문 의의에 더하여 실용 측면의 의의

로는 우선, 정부 주도하에 공공부문에서 면

시행된 임 피크제가 근로자에게 효율 인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에서 임 피크

근로자를 상으로 장기반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직군별, 직 별, 그리고, 경제

수 과 교육수 별로 복지지원제도와 교육훈

련 직지원제도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효과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기

업의 경우 타기업에 비해, 연공성 인사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고령근로자의 비

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맞도록 임 피

크제를 보완할 수 있는 인사 리제도를 모색

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조직

문화 활성화와 유연성을 증 하고 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인 자원 리 방안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오래 몸담아 온 조직에 한

만족도와 기여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조직 체의 활력을 유도하는 것이 정 임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참여 찰과 심층면담의 질 연구

로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자 스스로 ‘임 피크 근로

자’의 입장에서 ‘임 피크제에 한 보완이 필

요하다’라는 선입견에서 질문을 구성하고 인

터뷰하 기에 연구자의 객 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퇴직을 앞둔 장년

근로자를 한 실효성 있는 임 피크제와 퇴

직지원 정책, 기업의 고령근로자를 한 인사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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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salary peak laborer’s retirement perception:

focused on the public enterprise

SuGyeong Lee HyunJoo Min

Kangnam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researches retirement awareness by wage peak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where the growth

of older workers is faster than the private sector and the employment of human resources is relatively

rigid. To that end, this study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select ○○ company considering wage

peak system, aging workforce, and salary peak employee size. The main results of the in-depth analysis

at ○○ compan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wage peak workers experience retirement

from outlier to outsider, the 60th birthday at their workplace, and not retirement but resign. Seco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ree topics were �the retirement age at the age of sixty�, �face

retirement�, �prepare for retirement�. The following was analyzed that �the retirement age at the age

of sixty� is babyboom-generation, my job-public enterprises, salary-peak system and aged friendly

personnel system, �face retirement� is old age and relax, new start and forced frustration, �prepare for

retirement� is family, relation, health, finance and housing, work, leisure and servic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wage peak system, which was introduced exclusively for the aged society, should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aging-friendly personnel system, such as welfare support, education

training, transfer support system and job relocation, rather than the design of simple wage adjustment

system, and the need to provide support for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an organization culture in

which senior citizens and young workers can work together in an aging society.

Key words : salary peak system, retirement recognition, retirement preparation, public sector, old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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